
 

22_1_K_犬塚の欅 

이누즈카의 느티나무 

오쓰시 지정 천연기념물 

 

느티나무는,산지에서 자라지만,인가 주변에 이식되

어서 큰 나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

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되고 클 뿐만 아니라 전설도

 있습니다. 

정토진종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한 렌뇨 고승[14

15-1499]은,다른 종파의 교도가 독을 넣은 

음식물로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. 그 때 충견이 

대신 그 음식물을 먹고 죽어 버렸습니다. 

렌뇨 고승은 이 개를 무덤에 묻고 느티나무를 심어

 애도했다고 합니다.  


